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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장마·가뭄 동

시 발생 등 특정 지역에 집중적이고 지역 간 차이가 

큰 극한 기후현상과 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이 증가

하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 환경, 도

시, 산업 등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시행되

고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적응정책뿐만 아니

라 고밀화·노후화된 도시의 재해취약요인을 저감하는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21RITD-C16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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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stablishing Urban Planning Methods for Disaster Prevention in 
Use Areas Vulnerable to Heavy Rainfall Disasters: Focus on Changw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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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2)3)

As the types and damage patterns of climate change disasters such as heavy rainfall disasters become more diverse 
and complex, urban planning that takes disaster prevention into consideration becomes more important.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prevention plan has been emphasized in ‘Urban or -gun master plans’, but there 
is a lack of specific standards for urban planning that considers disaster preven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stablishing a method for urban planning that considers the prevention of heavy rainfall 
disasters based on a review of heavy rainfall disaster considerations and the elements of urban planning to prevent 
disaste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a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Changwon City, the case study area, applie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topographical vulnerabilities, and identified the main causes of aggravated flooding damage as 
being impervious areas and underground roads in terms of infrastructure.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different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should be applied for each use area in terms of buildings. This suggests that strengthened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different measures for each u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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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도권에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집중

호우는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 이상의 국지성 

극한기후 현상이 원인이었지만, 수문·지형·건축물 취

약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수자원

관리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

다(김준성, 이종소, 표희진, 구형수 외 2022). 도시계획

에서 방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도시의 토지이

용과 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통합적인 대책과 재해예

방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심우배, 김걸, 지승희, 김

학열 외 2010; 윤재봉, 권태정, 2013; 손헌, 2015; 이일

희, 2020). 폭우재해는 토지이용계획과 재해취약성 간

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APFM, WMO and GWP et al. 

2016, 2), 설치된 인프라 유형 또는 건축물의 밀도에 

따라 피해유형 및 규모 등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UNDP 2004, 60; HNFMSC 2006, 37). 이에 서울시에

서는 반복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취약요인을 저감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9, 6). 이와 같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용도

지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

물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6월에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와 매년 반복되는 폭우재해 피해 등을 계기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도시계획 수립 시

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

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을 기

반으로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2023.7.18.)하였다. 개정안은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전 방재계획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의 연계성 및 내용의 구체성 등의 자문을 거치

도록 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높

아졌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방재계획은 선언적 내용

만 반영되어 있고(국토교통부 2023.2.23.), 재해취약

지역이 도시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해예

방형 도시계획 우선수립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방재 

관련 국내외 법·제도 및 도시계획 사례 분석을 통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제도 개선 연구(김현주, 김태현, 

김미선, 김영주 2011; 손헌 2015; 이병재, 김명수, 김

수진, 차은혜 2016; 김슬예, 김미은, 김창현, 이상은 

2017),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반한 도시방재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심우배, 김걸, 지승희, 김학열 외 

2010; 이일희 2020), 재해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재해

취약성분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홍재주, 임호

종, 함영한, 이병재 2015; 김지숙, 김호용 2017; 박종

영, 이정식, 이진덕, 이원우 2018; 이소영, 권용석 

2022)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지역특성을 고

려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과 적용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지만, 지역별 재해에 취약한 특성과 대책을 

제시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

른 폭우 취약특성을 고찰하고, 폭우 재해예방형 도시

계획 요소를 바탕으로 폭우재해 취약지역의 문제점을 

고려한 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제

도, 용도지역별 폭우재해에 취약한 특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요소를 고찰하였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예방형 도시계

획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연재해 분야에서 취약지역이란 자연재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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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및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서정표, 

조원철 2014, 19; 김철, 김석규 2003, 176)으로 정의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폭우재해 취약지역이란 폭우

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폭우재해 

취약지역은 과거 폭우재해 피해이력이 있어 침수 이

후 개선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에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사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최근 10년간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도시지역에서 모두 폭우재해가 발생했고, 2014년 국

토교통부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대상지1)로 선

정되었으며,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중인 창원시

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재난의 유형과 피해양상이 다양화·복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도시 계획단계부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

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도시·군기본계

획 수립 시에 도시 계획단계부터 재해취약지역 발굴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도입하여 

제도화하였다. 

재해취약성분석은 2015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0조 및 제27조

에 의해 도시·군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기초

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취약

지역(Ⅰ,Ⅱ등급)에 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지만, 도시·군기본계획에는 재해유형별 취약성 등

급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결과에 따른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결과 또한 부문별 대책의 방재·

방범 및 안전 부분에만 수록되어 있어, 지침상 각 분

야 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위계획이나 

법령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2023.07.18.)는 재해취약성분석

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법·제도 간 연계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취약등급

별, 재해유형별로 부문별 재해저감 대책을 구체적으

로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 개정하였

다. 또한, 재해취약성분석의 공간적 정확도 개선을 

위해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공간단위를 집계구 단위

에서 100×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하였다(국토교통부 

2024.1.19.). 격자단위 분석은 취약시설물의 위치에 

기반한 세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하천 등 

위험지역과의 인접도에 따라 Ⅰ등급 취약지역이 증가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홍재주, 임호종, 함영한, 

이병재 2015).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로 

도출된 광범위한 취약지역에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우

선수립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 마

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의 취약지역 중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지역 선정 

방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용도지역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필요성

폭우재해는 토지이용, 인프라, 건축물의 밀도 등의 특

성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거나 저감되는 특성이 있다

1)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10년간의 재해 현황과 지자체의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하여 창원시 등 10개 지자체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 대상지로 선정함(국토교통부 20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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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2004, 60; HNFMSC 2006, 67; APFM, WMO 

and GWP 2016). 도시지역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단독주택지, 주거·상업혼재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상업·업무시설지 등의 비율과 유의한 영향요인이 있

고(신상영, 박창열 2014, 16), 용도지역의 건축면적 및 

밀도 특성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재해가 발생해도 사회·

경제적 피해가 다르게 나타난다(박기용, 정진호, 전원

식 2017, 692). 박소연, 윤상훈(2017)의 연구에 따르

면,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클수록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고, 공업 및 녹

지지역은 면적이 클수록 외곽에 배치되거나 시설물이 

넓게 배치되어 있어 그 피해가 작아질 수 있다. 따라

서 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및 건축물

의 용도·건폐율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주거지역은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에 따라 

생활기반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대피경로가 차단될 

수 있고, 건축물의 밀도에 따라 재산피해 규모가 다르

며, 인구밀도 및 취약계층 등 인구적 요인에 의해 대피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HNFMSC 2006, 105). 

주거지역의 침식과 건축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HNFMSC(2006)에서는 주거지역을 우수의 유속이 높

은 곳에는 배치하지 않고, 식생배수로를 활용하여 유

속을 조절해야 하며, 대피에 이용되는 도로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먼 곳에 위치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상업지역은 인명피해 및 대피보다 생산 및 영업 중

단, 재고 손실, 문서 분실 등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재고 침수 및 유출로 인한 공중보건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Hong, David, Rotimi and Taiwo 2020, 15). 

뉴욕주 사례연구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사무실, 창고 

등의 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폭우재해로 홍수가 발생

하면 물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재고 손실과 공중보건 

위험,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NYC 2016, 52). 

따라서 상업시설은 가능한 침수위험도가 낮은 곳에 

배치해야 하지만, 필로티 구조 건축물 또는 지상층을 

주차장으로 두는 경우에 한하여 침수위험도가 있는 

곳에 상업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다(ARMCANZ and 

SCARM 2000, 16; Hawkesbury City Council’s Floodplain 

Risk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2012, 37). 한편, 

상업지역에서도 폭우재해에 취약한 학교, 공공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은 시설의 기능을 연속하거나 취약

인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침수위험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공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비해 대피가 원활할 

수 있으나, 공업시설의 우수유출수에는 바이러스, 오

염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토양이나 지하수로 유출되어 토양과 지하수, 하천, 바다 

등을 오염시킬 수 있다(HNFMSC 2006; NYC 2016). 

공업지역의 산업단지 우수유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린인프라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주변 토양, 지하

수 등에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설치장소를 고

려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에서도 중금속, 오일, 화학

물질 등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에는 그린인프라를 

배치하지 않고, 공정 및 저장구역 인근에 그린인프라

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NYC 2016, 85). 또한, 산

업단지가 하천, 강, 바다 등에 직접 접하는 경우, 지반

에 토양침식으로 인한 건축물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천변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자연피

복을 배치하여 폭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

다(NYC 2016, 57).

녹지지역은 인근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녹지공간 등 자연 저류 및 여과 공간을 보존하거나,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복

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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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요소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적

응전략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은 재해취약성분석 결

과 종합 재해취약성 Ⅰ등급 또는 Ⅱ등급 지역을 중심

으로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활용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이일희 2020, 33). 국토교통부

(2014)는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서 재해예방형 도시

계획 대책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대책을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 여건이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재해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해취약

성분석 결과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자체의 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방법

조사대상지의 용도지역, 하천범람 취약지역, 침수피

해지역 현황은 <표 3>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하천범람 취약지역의 경우, 하천범람지

도는 자연재해저감 수립계획 등 지자체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

로 판단되어 하천범람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데 활용

하였다. 도시침수지도2)는 지선관로, 빗물펌프장 등의 

우수배제시설의 유형에 따라 강우빈도 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있어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제외하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의 도시지역 중 하천범람 취약지역과 

침수피해지역으로 중첩된 지역은 폭우재해 취약지역

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폭우재해 취약지역으로 도출

된 지역 중 용도지역별로 기반시설과 건축물을 포함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현

장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2) 환경부에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극한강우조건과 제방의 월류 및 붕괴 등에 따른 
홍수 발생범위를 모델링한 하천범람지도와 우수배제시설의 용량초과 및 고장 시 발생 가능한 침수범위를 모델링한 도시침수지도를 
제공하고 있음.

표 1_용도지역별 폭우재해 고려 사항

용도지역 폭우재해 고려 사항

주거지역

- 우수의 유속이 높은 곳에는 배치 제한
- 대피경로 확보를 위한 도로계획
- 주거시설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 배치 및 

이격과 공간시설 계획
-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입지 제한 
- 생활기반시설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구조 

및 설비

상업지역

- 생산 및 영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침수 위험
도가 낮은 곳에 배치

-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필로티 구조 적용, 

지상층 주용도 제한 
- 외부 유출 시 오염의 문제가 있는 자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구조 측면의 고려
-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시설의 기능

을 연속하거나 취약인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침
수위험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

공업지역

- 우수유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인프라, 저류시설 등의 방재시설 확충 및 
배치장소 고려

- 지반에 토양침식으로 인한 건축물 결함 예방을 
위해 하천변에 구조물 또는 자연피복을 배치

- 공업시설의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구
조 및 설비계획

녹지지역
- 기존 녹지공간 등 자연 저류 및 여과공간 보존 
-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복합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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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요소 및 대책

구분 항목 코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토지
이용
대책

공간 
구조

RS-1 자연적인 유출경로를 고려한 공간배치

RS-2 폭우재해 취약지역 보전계 용도지역 전환 또는 유지의 원칙

RS-3 효과적인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지구 및 지역 지정(방재지구 등)

회피 및 
이격

RA-1 주민 거주가 적은 지역 내 폭우취약지역 신규개발 억제, 보전

RA-2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고, 수체계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계획

RA-3 하천변 저지대 (슈퍼)제방 조성

RA-4 하천변·연안변·급경사지 등과 이격 및 완충지대 조성

입지 및 
시설 
제한

RC-1 공공시설·의료시설·대중교통·취약계층 이용시설·대피시설·야영장은 폭우재해 취약지역 내 설치 제한

RC-2 전기·가스·유류저장·송유 등의 설비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

기반
시설 
대책

공통

IC-1 방재시설 확충(예: 방수설비 용량 강화, 지표면 저류, 지하저류조 설치 등)

IC-2 내·배수시설 개선(하천정비, 배수체계 개선, 배수능력 제고 등)

IC-3 외부공간 포장재는 빗물이 잘 스며드는 잔디블록 등의 투수성 재료 사용

IC-4 수해상습지역에는 가급적 운동장·공원 등 공공용지 확보

IC-5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식재면의 높이를 도로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하거나 낮게 조성

IC-6 생태연못 설치

도로

IR-1 대피경로 확보를 위한 도로하부 저류시설 설치

IR-2 도로변 생태수로 설치

IR-3 가로변 화단으로 우수유입을 위한 경계턱 제거

IR-4 빗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재료 사용

IR-5 인접 시가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공공 
시설· 

주차장

IP-1 옥외운동장·옥외주차장 지표면 저류공간 및 생태수로 설치

IP-2 재해 발생 시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 설치

IP-3 폭우재해 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설치할 경우 지하저류시설 설치

IP-4 중추적인 시설은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설치

공간 
시설

IS-1 저류시설(상시저류시설) 설치

IS-2 지표면 저류공간(일시저류시설) 계획

IS-3 지하저류조 설치

IS-4 투수성 포장 등 침투시설 설치

건축
물

대책

건축 
대지

BL-1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지반고 예상침수위 이상으로 승고

BL-2 도로 노면수 대지유입 차단을 위한 횡단 배수시설, 차수판 설치

건축 
구조

BS-1 상습침수지역 내 침수위를 고려한 필로티 건축

BS-2 옹벽 설치 시 전면부 녹지대 설치 또는 가로수 배치 권장

BS-3 층별 주용도 제한(침수위 이하 주거, 설비실 제한)

BS-4 배수로 및 물막이판 설치

BS-5 옥상녹화 등 LID 기법 적용

BS-6 예상침수위를 고려한 출입구 설치

BS-7 폭우재해 취약지역 내 건축물 지하저류조 설치

건축 
설비

BE-1 주요 건축설비를 예상침수위 이상에 설치

BE-2 상습침수지역 내 역류방지밸브 설치

자료: 국토교통부 2014, 24-26의 내용 중 중복되는 대책은 공통 대책으로 제시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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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_조사대상지 선정 활용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출처

용도지역 토지특성정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미래 피해예상지역
(하천범람취약지역) 

하천범람지도 
(100년)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과거 피해지역
(침수피해지역)

침수흔적도 
(2011~2020년)

창원시

현장조사는 2023년 11월 21일에 실시하였다. 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측면에서 조사대상지의 현

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이용 대책, 기반시

설 대책, 건축물 대책의 세부 항목을 조사 내용으로 

활용하였다.

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먼저 창원시의 도시지역, 과거 피해지역

(이하 침수피해지역)을 분석하고, 미래 피해예상지역

(이하 하천범람 취약지역), 과거와 미래의 피해가 우

려되는 지역(이하 폭우재해 취약지역)의 용도지역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지의 용도지역, 피

해일자·유형, 조사대상지의 폭우재해 취약지역 면적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항목

별 관련성 있는 내용을 기입·정리하고, 재해예방형 도

시계획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대책을 도출하였다. 

용도지역별 개선필요 대책과 2장에서 도출한 용도지

역별 폭우재해 고려 사항에서 언급된 내용은 관련된 

대책을 수정한 후 ‘중요(◎)’ 대책으로, 이 외의 내용은 

‘보통(○)’ 대책으로 분류하였다. 

Ⅳ. 폭우재해 취약지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폭우재해 취약지역 현황

창원시 도시지역의 면적은 462.14㎢3)로 창원시 면적 

748.81㎢의 61.72%에 해당한다. 창원시 도시지역의 침수

피해지역 면적은 11.03㎢로 녹지지역 6.79㎢(61.54%), 

공업지역 2.50㎢(22.70%), 주거지역 1.36㎢(12.30%), 

상업지역 0.38㎢(3.43%)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창원시 도시지역의 하천범람 취약지역은 

18.34㎢로 녹지지역 8.25㎢(44.96%), 공업지역 6.51㎢

(35.48%), 주거지역 2.59㎢(14.15%), 상업지역 0.99㎢

(5.41%) 순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도시지역의 폭우재해 

취약지역은 0.92㎢로 공업지역 0.48㎢(52.14%), 녹지지

역 0.33㎢(36.38%), 주거지역 0.09㎢(9.43%), 상업지역 

0.02㎢(2.06%) 순으로 파악되었다(<표 4> 참조).

이를 통해 창원시는 녹지지역에 과거 피해지역 및 미

래 피해예상지역 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폭우재해 취약지역에서는 공업지역의 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어 공업지역에서 과거와 미래의 중복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 현장조사 대상지 개요

주거지역①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준주거지

역이고, 폭우재해 취약지역의 면적은 약 0.02㎢이다. 

이 지역은 저지대 지형과 복개천, 바닷가 인접 지역으

로 자연배수가 어려운 지역이며, 도로 측면에 하수관

거를 확충하였음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했었고, 침수지

역은 신축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지역②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제2종

3) 통계청(2023) 기준 창원시 도시지역 면적은 472.96㎢이지만 공간데이터상 도시지역 미지정 구역을 제외한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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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이고, 폭우재해 취약지역의 면적은 약 

0.02㎢이다. 이 대상지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위치하여 만조 시 바닷물이 역류하거나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18년

에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표 4_창원시 도시지역 폭우재해 관련 현황

용도지역
도시지역 침수피해지역 

㎢ % ㎢ %
주거지역 61.66 13.34% 1.36 12.30%
상업지역 10.30 2.23% 0.38 3.43%
공업지역 42.84 9.27% 2.50 22.70%
녹지지역 355.38 76.90% 6.79 61.54%
총합계 462.14 100.00% 11.03 100%

용도지역
하천범람 취약지역 폭우재해 취약지역

㎢ % ㎢ %
주거지역 2.59 14.15% 0.09 9.43%
상업지역 0.99 5.41% 0.02 2.06%
공업지역 6.51 35.48% 0.48 52.14%
녹지지역 8.25 44.96% 0.33 36.38%
총합계 18.34 100% 0.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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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대상지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명서동·사

화동의 일반 및 유통 상업지역이고, 폭우재해 취약지역

의 면적은 약 0.01㎢이다. 이 지역은 생태수로가 조성

된 창원천 인근에 위치하고, 지형적 저지대로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교차로에서 

진해선 철로 위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창원천을 

지나는 곳에 지하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공업지역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의 일반공

업지역이고, 인근 지역에 유통상업지역과 제1종전용

주거지역이 혼재하며, 폭우재해 취약지역의 면적은 

약 1.30㎢이다. 이 대상지는 창원천과 남천이 모여 마

산만으로 유입되는 구역에 위치하여 내수배제가 어려

운 지역이고, 인근지역이 대부분 공업지역으로 조성

되어 있어 지면이 불투수층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대

상지역과 접한 공업단지는 대상지역과 환경적 조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폭우재해 피해가 없었던 지역으

로 나타나 대상지역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였다.

녹지지역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리 및 남산리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이고, 반복적인 폭우 피해를 입었

으며, 폭우재해 취약지역의 면적은 약 0.05㎢이다. 이 

지역은 덕산천과 중앙천에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천

변을 따라서 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은 농지로 사

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표 5> 참조).

3. 현장조사 분석 결과

1) 주거지역

(1) 주거지역①

주거지역①은 토지이용 대책의 공간구조 측면에서 복

개천 인근 저지대에 위치하여 지형적으로 우수배출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인근 공동주택 및 초등학교 외곽

과 복개천을 따라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도에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기반시설 대책인 방재

시설이 확충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기반시

설 대책 측면에서 폭우재해 취약지역에 신축 공동주

택지 2개소를 조성하고 있어 불투수면적의 증가가 우

려되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두 공동주택은 필로티 

구조, 층별 주용도 제한 등의 건축구조 측면의 계획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동주택지A는 도로와 건축물 사

이에 완충녹지를 보도보다 낮게 설치하여 우수유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보도 이동성을 확보한 것이 차

이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복개천과 같은 불투수면이 있고 반복적

인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침수위험 저감을 위

해 공동주택, 학교 등 건축물 경계를 따라 배수로 설

치, 투수블럭사용, 건축대지에 완충녹지 등을 적용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신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는 지역은 필로티 구조 적

용, 1층 주용도 제한 등이 필요하고,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완충녹지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때 녹지가 

지면보다 낮게 설치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2) 주거지역②

주거지역②는 주변의 해안, 산, 불투수면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하여 기반시설 대책의 자연적인 유

출경로 측면의 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으로 나타

났다. 회피 및 이격 측면에서 마산만과의 사이에 도로

가 계획되어 있어 외수재해 위험요인으로부터 이격거

리를 확보하였으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기반시설 

대책의 도로 측면에서 도로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

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주차장 측면에서 옥외 주

차장이 불투수면으로 되어 있는 침수피해 가중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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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었다. 건축물은 노후공동주택으로 건축물 

대책의 계획요소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은 공간구조상 우수유출경로를 고려한 배

치가 중요한데, 이 지역은 입지상 우수유입과 내수배

제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회피 및 이격 측면에서 가급

적 건축물이 과밀되지 않고 우수유출을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현 상태로 재개

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완

충녹지를 활용하여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건축대지의 불투수면으로 인한 침수피해 

완화를 위해 도로변과 건축대지에 완충녹지·생태수로 

계획, 투수성 재료 사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토지이용 대책의 공간구조 측면에서 인접

한 하천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폭우가 발생하면 육

교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주변 시가화지역의 불투수층 

등으로 인해 내·외수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나타

표 5_ 용도지역별 현장조사 대상지 개요

구분 현장조사 대상지 개요

주
거
지
역
①

위치 마산회원구 양덕동 피해일자 ’14.08.25.

용도지역명 준주거지역 피해유형 사유시설, 공공시설

예상침수심 1.0m 이하
폭우재해 취약지역 

면적
0.02㎢

주
거
지
역
②

위치 마산회원구 봉암동 피해일자 ’14.08.25.

용도지역명 제2종일반주거지역 피해유형 사유시설, 공공시설

예상침수심 0.5m 이하
폭우재해 취약지역 

면적
0.02㎢

상
업
지
역

위치
의창구 

팔용동·명서동·사화동
피해일자 ’14.08.25., ’16.10.03. 

용도지역명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피해유형 사유시설, 공공시설

예상침수심 1.0m 이하
폭우재해 취약지역 

면적
0.01㎢

공
업
지
역

위치 의창구 동읍 덕산리 피해일자 ’14.08.25., ’16.10.03.

용도지역명 일반공업지역 피해유형 사유시설, 공공시설

예상침수심 2.0m 이하
폭우재해 취약지역 

면적
1.30㎢

녹
지
지
역

위치
의창구 동읍 

용전리·남산리
피해일자

’12.08.25., ’12.09.14.,
’14.08.25., ’16.10.03.,
’19.09.06., ’19.10.01., 

’20.09.01.

용도지역명 자연녹지지역 피해유형 사유시설

예상침수심 1.0~5.0m
폭우재해 취약지역 

면적
0.05㎢

주: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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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에 하천변에 완충녹지, 우수저류시설, 게이트

펌프장 등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대책이 적

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

구하고 이 지역은 통행로, 주차장 등이 불투수면으로 

되어 있었고, 대상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1층에는 모

두 상가가 위치하여 폭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상

업시설 운영 중단 및 재고 손실이 우려되는 등 기반시

설 및 건축물 측면에서 대책의 추가적인 적용이 필요

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대상지역은 상습침수 위험이 

있지만 인근에 지하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폭우 시 빈

번하게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업지역의 폭우재해 취약지역은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투수면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

장, 도로, 건축대지 등에 완충녹지 계획,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 사용 등으로 투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

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또한, 침수로 인해 상업시설의 

자재 손실 및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영업 중단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대지에 배수로 및 물막이판 설

치, 침수위를 고려하여 필로티 및 계단을 설치하여 출

입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폭우재해 취약지역 및 인근 지역에 지하도로 입지 제

한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3)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공간구조 측면에서 하천변에 위치하고, 

노면이 대부분 불투수면으로 되어 있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외부로부터의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는 기반

시설 대책이 적용되어 있었다. 대상지에는 철강회사

가 위치하여 건축물 내부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출입

구가 지면과 닿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수유입 시 

내부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지

역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역과 접한 미피해지역은 하

천과의 사이에 동일하게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었으

나, 미피해지역에 대상지역보다 넓은 완충지대가 조

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피해지역 내부

에는 건축물 외곽과 옥외 주차장에 녹지공간을 조성

하였고, 대상지역은 주차공간 일부에 녹지공간이 조

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공업지역은 넓은 불투수면적에서 발생

하는 우수유출을 저감하는 생태연못 및 녹지공간 설

치, 투수성 재료 사용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침수로 인한 운영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설비 운영 중단 또는 자재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구

역은 외부 노면수 유입 차단을 위한 횡단 배수시설 

및 차수판 설치가 고려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한편,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거나 1층의 주용도를 제한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차량 진출입이 많은 

공업시설 특성상 침수위험 시에 설치 가능한 형태의 

시설물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폭우로 우수

가 유입된 후 유해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는 구역에는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하천과 인접한 경우에는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외수재해 예방 및 우수의 비점

오염원 저감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 외에도 공업시설 

영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건축설비 측면에서 주요 전

기설비 및 시설물은 예상 침수위 이상에 설치하는 대

책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토지이용 대책 측면에서 하천변에 위치하

고, 대부분 농경지로 되어 있어 인명피해 우려는 적지

만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기반시설은 하천

을 따라 도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이 도로가 침수되면 

인근 마을이 고립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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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장조사 결과(필요 대책)
주거지역① 주거지역②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토지
이용
대책

공간 
구조

·복개천 인접, 지형적 우수배
출 어려움(RS-1)

·춘산 및 공업지역에서 우수 
유입(RS-1, RS-2)

·하천변으로 침수위험, 용
도지역 변경 어려움(-)

·하천변으로 침수위험, 용도
지역 변경 어려움(-)

·농경지 재산피해 우려(RA-1, 
RA-2)

회피 및 
이격

·복개천에 의한 상습침수 (-)
·마산만 인접, 내·외수재해 
위험(RA-4)

·하천변 저지대를 따라 생
태공원 조성, 우수저류시
설 설치(RA-4)

·하천변과 사이의 완충녹지 
유무에 따라 침수 여부가 
다름(RA-4)

·하천변에 위치하여 농경
지에 반복적인 침수 발생
(RA-1, RA-2)

입지 및 
시설 
제한

·인근 학교에 배수로 및 침투
블록 보도 확충(IC-2)

·해당 없음(-)
·폭우 시 인근 지하차도 통행
제한(RC-1)

·대상지 내 설치 제한시설 
부재(-)

·해당 없음(-)

기반
시설 
대책

공통

·복개천에 배수로 설치하였
으나 침수 발생(IC-1, IC-2)
·공동주택지 조성으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IC-6)

·지상주차장 불투수성 마감
재로 포장(IC-3, IC-5, IC-6)

·우수저류시설, 게이트펌프
장 등 방재시설 확충(IC-1)

·대상지역 불투수면 포장(IC-3)
·인근 미피해지역은 주차장 
및 건축대지에 화단 배치
(IC-5, IC-6)

·해당 없음(-)

도로
·학교에 침투측구·배수로 설
치하였으나 침수 발생(IR-2, 
IR-3, IR-4)

·도로를 따라 우수 유입
(IR-2, IR-3)

·폭우 시 인근 지하차도 통행
제한(IR-5)
·육교 및 시가화지역의 불
투수층으로 인해 침수 발생
(IR-5)

·도로에 배수로 설치(IR-5)
·대피경로인 하천변 도로 
침수 시 고립 위험(IR-1)

공공 
시설· 

주차장

·인근 학교 교문 앞 횡단 배수
로 및 투수성 보도블럭 사용
(IR-5)

·옥외 주차장은 불투수면
으로 구성(IP-1)

·옥외 주차장은 불투수면으
로 구성(IP-1)

·옥외 주차장은 불투수면으
로 구성(IP-1)

·해당 없음(-)

공간 
시설

·해당 없음(-)
·공간시설 부재, 향후 계획 
필요(IS-3, IS-4)

·하천변에 생태공원·저류
시설 조성되어 침수피해 
저감(IS-2)

·공간시설 부재, 향후 계획 
필요(IS-1, IS-2, IS-3, IS-4)

·공간시설 부재, 향후 계획 
필요(IS-1, IS-2, IS-4)

건축
물

대책

건축 
대지

·도로 노면수 유입 차단을 위
한 횡단 배수로 설치(BL-2)

·노면수 유입 차단을 위한 횡
단 배수로 설치(BL-2)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우
수저류시설 설치(BL-2)

·대지를 따라 배수로를 설치
하였으나 침수 발생(BL-2)

·저지대 상습침수지역(농
경지) 대지 승고, 배수시설 
설치 등 불가(-)

건축 
구조

·노면수 유입 차단을 위한 배
수로 및 차수판 설치(BL-2, 
BS-4)
·건축구조적 대책 미적용, 완
충녹지를 조성하여 침수피
해 저감(BS-1, BS-5)

·건축구조적 대책이 미적용
되어 있으나, 재개발사업 시 
적용 필요(-)

·불투수면 및 건축구조 상 
1층 상가 침수 우려(BS-1, 
BS-3, BS-4, BS-5, BS-6)

·차량 진출입이 많은 공업시
설 특성상 우수 유입 우려
(BS-1, BS-3, BS-4)
·대상지역은 철강회사로 유
해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
출될 위험(BS-7)

·해당 없음(-)

건축 
설비

·대상지에 신규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확인 불가(-)

·설비 침수위험은 없었으나, 
향후 신규개발사업 진행 시 
고려 필요(-)

·침수로 인해 운영 중단 및 
재고 손실 우려(BE-1)

·침수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 
우려(BE-1)

·해당 없음(-)

주요 
현장조사 

사진

ⓐ복개천 지면 ⓐ공동주택 배수시설 ⓐ대상지와 접한 고가도로 ⓐ도로 배수시설 ⓐ하천변 도로

ⓑ신규공동주택지A ⓑ지상주차장 불투수면 ⓑ침수피해 건축물 ⓑ미피해지역 그린인프라 ⓑ대상지역

ⓓ신규공동주택지B ⓒ상습 침수도로 ⓑ침수피해 건축물 ⓒ대상지 그린인프라 ⓒ대상지역 내 주택

주: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표 6_ 현장조사 대상지 현황 및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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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은 대상지역 내에는 노후단독주택이 한 채 있었고, 

주변의 농지 및 도로 침수로 인한 고립이 우려되었다. 

이에 녹지지역은 향후 도시개발로 인한 재산 및 인

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거

나 수체계와 연계한 공간시설, 운동장 등 오픈스페이

스를 계획하여 피해를 저감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파

악하였다. 또한, 도로가 침수되면 폭우재해 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고립이 우려되므로 도로의 

대피경로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참조). 

4. 소결

현장조사 결과, 토지이용 대책 측면에서는 창원시 폭

우재해 취약지역이 하천변 저지대, 복개천, 만, 산 등 

지형적으로 우수배출 및 내수배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배수로, 완충녹지, 보도 배수시설, 우수저류시설 

등의 방재시설이 적용되어 있었다. 한편, 토지의 지형

적 특성상 우수배출이 어려운 지역은 우수배출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건폐율을 적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

경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기반시설 측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침수피해 가중원인인 불투수

면,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

충녹지, 연못 등 우수를 저류 및 흡수할 수 있는 대책

과 토지이용 측면에서 입지제한 기준 강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 측면에서는 부지 내의 완

충녹지 유무에 따라 침수위험도가 다를 수 있고, 주거

지역은 필로티 구조 및 1층 주용도 제한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상업·공업지역은 배수로 및 물막이판 설치 

등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책이 다를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별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

한 대책과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하게 다루

어져야 하는 대책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방안

본 연구에서는 용도지역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고려 

사항을 고찰하고, 창원시 폭우재해 취약지역을 대상

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대책을 실제 도시계획에 적용 가능하

도록 개선한 내용을 <표 7>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

한, 용도지역별 폭우재해 고려 사항(<표 1>)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용도지역별 현황 및 문제점(<표 6>)

을 종합하여 각 용도지역별 대책 적용방안을 <표 7>

과 같이 제시하였다. 용도지역별 주요 계획방향은 다

음과 같다. 

주거지역은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건축물을 배

치하지 않거나 완충녹지, 생태수로 등 그린인프라를 

활용하여 침수위험을 저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대피경로가 되는 도로는 침수취약지역에서 먼 

곳에 위치하도록 계획하거나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은 우수의 유출경로를 고려

한 건축물 배치, 하천 및 연안 등과 이격거리 확보 후 

완충지대 조성을 적용한다. 기반시설 대책으로는 배수

로 및 지하저류조 등의 방재시설 확충, 완충녹지 및 

생태연못 등의 설치를 강화한다. 도로는 폭우재해 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지표면 저류가 

가능한 생태수로 또는 배수로 및 지하저류조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지상 주차장에는 투수성 재료 사용, 주차장 주변

에 생태수로 설치를 고려한다. 건축물은 대지에 배수시

설 및 차수판 설치, 건축물과 보도 사이에 완충공간 

계획 등이 필요하다. 건축구조는 건축물 계단, 필로티 

등을 설치하여 출입문의 위치를 높이거나 1층의 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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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코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개선안 주거 상업 공업 녹지

토지 
이용
대책

공간 구조

RS-1
하천, 복개천, 불투수면 등으로부터 우수가 유입되는 지형은 자연적인 유출경로를 고려한 공간
배치를 하고, 주거지역은 가능한 우수유출경로상에 배치 제한

◎ ○ ○ ○

RS-2
폭우재해 취약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재해취약요인을 검토하고, 녹지지역은 가능한 용도
지역 유지 

◎ ○ ○ ◎

RS-3
폭우재해 취약지역은 방재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거나 재해저감 대책이 수립
된 후 개발 

○ ○ ○ ◎

회피 및 
이격

RA-1
주민거주가 적은 폭우취약지역 신규개발 억제 또는 보전하고, 신규개발사업 추진 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적용

○ - - ◎

RA-2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고, 수체계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계획 ◎ ○ ○ ◎

RA-3 하천변 저지대 및 공업지역과 접한 하천변에 제방 조성 ○ ○ ○ ○

RA-4
하천변·연안변·급경사지 등에 완충녹지 및 생태수로 등을 계획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이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실공간을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배치하여 위험요인과 공간적 이격거리 확보 

◎ ◎ ◎ ○

입지 및 
시설 제한

RC-1
공공시설·의료시설·대중교통·취약계층 이용시설·대피시설·야영장 및 지하도로는 폭우재해 취약
지역 내 설치 제한

◎ ◎ ○ ○

RC-2 전기·가스·유류저장·송유 등의 설비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 ◎ ○ ○ ○

기반 
시설 
대책

공통

IC-1 방재시설 확충(예: 방수설비 용량 강화, 지표면 저류, 지하저류조 설치 등) ◎ ◎ ○ ○

IC-2 내ㆍ배수시설 개선(하천정비, 배수체계 개선, 배수능력 제고 등) ○ ○ ○ ○

IC-3 외부공간 포장재는 빗물이 잘 스며드는 잔디블록 등의 투수성 재료 사용 ○ ◎ ◎ ○

IC-4 수해상습지역에는 가급적 운동장ㆍ공원 등 공공용지 확보 ◎ ○ ◎ ◎

IC-5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식재면의 높이를 도로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하거나 낮게 조성 ◎ ○ ◎ ○

IC-6
불투수지역에는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정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자연정화식물을 식재한 생태
연못 설치

◎ ○ ◎ ○

도로

IR-1
대피경로가 되는 도로는 폭우재해 취약지역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배치하고, 도로위치를 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획홍수위 이상의 높이에 설치 또는 도로하부에 저류시설 설치

◎ ○ ○ ◎

IR-2 도로변에는 여과 기능이 있는 식재를 사용한 생태수로 계획 ◎ ○ ○ ○

IR-3 가로변 화단으로 우수유입을 위한 경계턱 제거 ◎ ○ ○ ○

IR-4 빗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재료 사용 ○ ○ ○ ○

IR-5
도로에 인접 시가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를 설치하고, 특히 고가도로와 연결된 시가지와 
지하도로에는 반드시 설치 

◎ ◎ ○ ○

공공 시설· 
주차장

IP-1 옥외운동장·옥외주차장 지표면은 투수성 재료 포장 및 생태수로 계획 등으로 저류공간 확보 ◎ ◎ ◎ ◎

IP-2 재해 발생 시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 설치 ○ ○ ○ ○

IP-3 폭우재해 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설치할 경우 지하저류시설 설치 ◎ ○ ◎ ○

IP-4 중추적인 시설은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설치 ○ ○ ○ ○

공간시설

IS-1 저류시설(상시저류시설) 설치 ○ ○ ◎ ◎

IS-2 지표면 저류공간(일시저류시설) 계획 ○ ◎ ◎ ◎

IS-3 지하저류조 설치 ◎ ○ ◎ ○

IS-4 투수성 포장 등 침투시설 설치 ◎ ○ ◎ ◎

건축물
대책

건축대지
BL-1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지반고 예상침수위 이상으로 승고 ○ ○ ○ ○

BL-2 도로 노면수 대지유입 차단을 위해 횡단 배수시설, 차수판, 완충녹지 설치 ◎ ◎ ◎ ○

건축구조

BS-1 침수위를 고려하여 필로티 구조로 계획 ◎ ◎ ◎ ○

BS-2 옹벽 설치 시 전면부 녹지대 설치 또는 가로수 배치 권장 ◎ ○ ○ ○

BS-3 층별 주용도 제한(침수위 이하 주거, 설비실 제한) ○ ○ ○ ○

BS-4 폭우재해 취약지역의 건축물 및 지하주하장에 배수로 및 물막이판 설치 ◎ ◎ ◎ ○

BS-5 옥상녹화 등 LID 기법 적용 ◎ ◎ ◎ ○

BS-6 예상침수위를 고려한 출입구 설치 ◎ ◎ ○ ○

BS-7 폭우재해 취약지역 또는 유해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공업지역 내 건축물에 지하저류조 설치 ◎ ○ ◎ ○

건축설비
BE-1 주요 건축설비 예상침수위 이상에 설치 ○ ◎ ◎ ○

BE-2 상습침수지역 내 역류방지밸브 설치 ○ ○ ○ ○

주: ◎-중요, ○-보통

표 7_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개선안 및 용도지역별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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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상업지역은 침수피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중단과 

재고 손실 등의 경제적 피해와 유출수로 인해 감염 

및 수질오염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적

용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은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과 

접한 곳에 시가지 또는 지하도로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고, 주차장에 투수성 재료

를 사용한다. 건축물은 상업시설의 침수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영업 중단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대지

에 배수로 및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침수예상높이 이

상으로 필로티 및 계단을 설치하여 출입구를 높게 계

획하도록 고려한다.

공업지역은 건축물과 주차장 등 넓은 불투수지역

에서 발생하는 우수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적

용하고, 공업시설의 유해물질이 우수와 함께 외부로 

유출되는 것과 운영 중단을 예방하는 대책을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은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원과 외수재해 저감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기반시설은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적은 구

역에 생태연못 설치, 주차장에는 투수성 재료 사용 등 

자연배수가 가능한 대책 적용을 고려한다. 건축물은 

침수로 인해 운영 중단, 자재 침수 등이 우려되는 구

역은 노면수 유입 차단을 위한 배수시설 및 차수판을 

설치한다. 건축물을 필로티 구조 및 계단 설치 등으로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차량 

진출입이 잦은 공업시설 특성상 배수로 및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검토한다. 또한, 폭우로 우수가 유입된 

후 유해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는 구역에는 지하에 저

류조를 설치하여 침수예방과 유해물질 노출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녹지지역은 가능한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저류 및 

여과공간을 확보하고, 대피경로를 확보하는 방향의 

대책 적용이 필요하다. 토지이용 대책은 가능한 한 용

도지역을 유지하여 개발을 지양한다. 기반시설은 향

후 도시개발 시에 공간시설을 포함하여 침수위험을 

저감하도록 한다. 녹지지역은 진입도로가 한정되어 

있어 폭우재해 시 도로 및 농지 침수로 인해 고립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대피경로가 되는 도로를 파

악하여 해당 도로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계획홍수위 

이상에 조성하거나, 도로 하부에 저류시설 설치를 고

려한다.

Ⅵ. 결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기본계획 수립 

및 방재지구 등의 개선사업 수행 시 용도지역별 중요 

요소로 도출된 대책을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함으로써 도시계획 차원의 폭우재해 예방이 필요하

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수반되

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방재계획은 도시 전반의 계

획에 반영하여 근본적인 규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

만,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상에는 분석 등급 결과만

을 반영하고 있어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 도시계획

적으로 수립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재해예방형 도시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

의 기초조사로 시행되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방재

분야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 기반시

설, 공원·녹지 등의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상의 재해예방 관련 내용은 지역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대책을 나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른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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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특성을 고찰하고,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대책을 

바탕으로 폭우재해 취약지역의 문제점을 고려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

구 결과로 도출된 대책을 기반으로 방재지구 가이드

라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취약성분

석의 취약지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 도시계획 수립대

상지역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본 연구에서 활용

된 폭우재해 취약지역 도출방법과 대책 적용방안을 

활용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창원시 현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토지이용, 기반

시설, 건축물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천변 저지대, 복개천, 

산, 만 등 지형적으로 우수배출이 어려운 지역은 우수

배출경로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시 사례와 같이 지형적 취약요인

이 복합적으로 있는 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에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밀도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동일한 규모의 재해가 발생

해도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폭우재

해 취약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시에 우수 유출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건폐율 및 공간배치가 가능한 기준을 

검토한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창원시 상업지역에는 지하도

로가 설치되어 있어 지하도로의 침수가 우려되는 상

황이었다. 지하도로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 결정

되는데, 재해 및 방재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창원시 사례와 오송 지하차도 및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을 고려한다면, 폭우재해 취약지역 내에

는 지하도로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배수로, 차수판 등

의 설치가 필요한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지역 또는 

시설은 침수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물막

이설비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물

막이 설비 설치 의무대상은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

지구 내의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업 및 

상업지역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물막이 설

비 설치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창원시의 일부 지역을 조사대상지로 하

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

해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황, 문제점 등 폭우재

해 취약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조

사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폭우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피

해 가중 및 저감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한 폭우재해에 취약한 지

형적·건축물적 특성을 재해취약성분석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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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폭우, 도시계획, 용도지역, 사례 기반, 예방형 대책

폭우재해와 같은 기후변화 재난의 유형과 피해 양상

이 다양화·복합화되면서 도시 계획단계부터 재해예

방형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도

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에 방재계획 수립이 강조

되고 있으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른 폭우재해 고려 사항과 재해예방형 도시계

획 요소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사례지역인 창원시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지형적 취약성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재시

설이 적용되어 있었고, 기반시설 측면에서 불투수면, 

지하도로 등의 침수피해 가중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

으며, 건축물 측면에서 용도지역별 다른 재해예방 대

책이 적용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이는 용도지역별

로 각기 다른 대책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